
삼성·고합 협력체제 구축키로
고려, BP 초산 사용 잠정합의 … 삼성 PX 3만톤 구매 계획

최근 삼성비피화학(대표 성평건)의 초산을 고려석유화학(대표 양갑석)이 일정량 구매하고, 삼성석유

화학(대표 박웅서)이 고려종합화학의 P X를 유동성 있게 구매하는 등 관련사간 협력체제 구축 분위

기가 조성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 1월 1 5만톤 규모의 초산공장을 완공한 삼성비피가 주수요처인 TPA 시

장확보에 주력, 고려석유화학이 삼성비피의 초산을 일정량 구매키로 잠정합의했다.

반면, 삼성석유화학은 고려종합화학의 P X ( P a r a - X y l e n e )를 연간 3만톤 구매하고, 가동률에 따라 남는

고합의 PX 물량을 다소 유동적으로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석유화학과 고려석유화학은 T P A시장에서 경쟁 관계로 고려종합화학은 지난해 고려석유화학의

T P A공장 트러블로 PX 생산능력기준 1 6만5 0 0 0톤중 사용량이 1 3만톤에 미달, 대수요처인 삼성석유화

학에 과잉물량 구매를 요청했으나 사용이 원활치 못해 삼성그룹과 고합간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울산공단내 고려석유화학과 삼성

석유화학간의 단지 문제도 작용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고려석유화학은 초산 주공급선이

었던 일본 Showa Denko와의 관계 및

계약물량·가격문제로 삼성비피제품

사용이 어려웠으며, 현재 사용물량 및

가격을 삼성비피와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종합화학은 올해 고려석유화학

T P A용으로 PX 월 1만1 5 0 0톤을 공급

할 계획이었으나, TPA 가동률이 7 0 %

선에 머물러 PX 수요가 월 8 0 0 0톤에 그쳐 올해에도 월 3 0 0 0여톤을 더 판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한편, 초산가격은 현재 내수가 기준 4 2 0달러선으로, Showa Denko 등 수입품은 수입제비용 및 탱크

사용비 등을 공제, 사실상 덤핑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삼성비피화학은 올해 8 0 %의 시장확보를 예상, 국내수요 8만여톤중 6만톤을 공급하고 1 0만

톤 수출을 계획하고 있으나, 저가침투로 국내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TPA업체중 삼성석유화학을 제외한 고려석유화학이 사용량의 50%, SKI가 20%, 삼남석유화학

이 1 0 %를 구매선 다변화 차원에서 수입제품을 사용할 계획이고, 솔벤트업체도 3 0 0 0톤 이상 수입, 총

수입물량은 1만5 0 0 0 ~ 2만여톤에 달할 전망이다.

또 동양화학이 지난 6월 1만5 0 0 0톤 규모의 PVA(Poly Vinyl Alcohol)공장을 완공함에 따라 1만7 0 0 0

톤의 초산을 병산, 시장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지난 3개월 평균 가동률이 40% 수준으로 월

1 2 5 0톤 생산에 그쳐 아직까지는 삼성비피 및 동양화학간의 마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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